
나의 사랑하는 그 나라 프랑스

전 세계 많은 나라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프랑스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명한 에펠탑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그림의 장소인 목마르뜨 언덕이 있어서도 아니다. 

음식이 좋아서도 아니고 유명한 루블 박물관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를 좋아한다.  프랑스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나라였기 때문이다.  22살 선교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를 때에 

그저 전도한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서 나선 것이 유럽이었고 나에게 허락된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 나라의 

잘살고 못사는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라로 보였다.  몇 달 동안 거의 1,000여 

군데에 달하는 동네들을 자동차와 함께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한 전도지를 

전달하며 사람이 없으면 전도지를 문에 꽂아서 놓고 그 집을 위하여 기도했었다.  잘 먹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다른 나라 형제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그 일을 했다.  그 해 여름이 얼마나 추었는지 모른다.  

반팔과 얇은 긴팔 걸칠 것 하나만 가지고 갔던 나에게 혹독한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그 때에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영적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왜 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시 여행으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돌아 볼 때에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신 그 나라의 복음 사명의 뜨거움이 전혀 꺼지지 않았음을 늘 

깨닫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말씀인가?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그 나라에 대한 부담을 평생토록 가지고 가든지 도와주든지 복음사역을 하라는 말씀이다. 나는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이 평생을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갔을 다윗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가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보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고 생각하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난다.  그 세대가 선교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다 하여도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더욱 힘을 합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뜨거움이 우리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8절) 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비전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